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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뉴스타파펀드 지원작에 
<K-NUMBER>(조세영 감독) 선정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 과정을 담은 작품, 제작지원금 1천만 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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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설명]
[(왼쪽부터) DMZ Docs 허은광 사무국장, 심윤정 산업팀장, <K-NUMBER> 김덕중 프로듀서, 조세영 감독, 뉴스타파함께재단 김중배 이사장, DMZ Docs 장해랑 집행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bookmark: _Hlk149814371]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 집행위원장 장해랑)와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이사장 김중배)는 2023년 ‘뉴스타파펀드’ 지원작으로 조세영 감독의 <K-NUMBER>를 선정하고, 제작팀에 지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뉴스타파펀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여는 다큐멘터리 마켓에서 선정한 작품 중 뉴스타파함께센터가 선정한 작품에 제작지원금을 전달한다. 1일(수) 오후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진행된 제작지원금 전달식에는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의 김중배 이사장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과 허은광 사무국장, 그리고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K-NUMBER>의 조세영 감독과 김덕중 프로듀서가 참석했다. 

[image: ]전달식에서 김중배 뉴스타파함께재단 이사장은 “독립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독립은 자신만의 세계를 당당히 드러내는 개념이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늘 함께 하겠다”고 전달식의 의미를 전했다.  장해랑 DMZ Docs 집행위원장은 “’뉴스타파펀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제작하는 창작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DMZ Docs가 앞으로도 창작자들과 연대와 지원을 강화해 시대를 읽는 좋은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ookmark: _Hlk149816228] [2023 뉴스타파펀드 지원작에 선정된 <K-NUMBER> 스틸컷. <K-NUMBER>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된 ‘미오카’의 뿌리찾기 과정을 담았다. 조세영 감독은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2009)와 <자, 이제 댄스타임>(2014)를 연출했으며, <자, 이제 댄스타임>은 2013년 DMZ Docs에서 국제경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선정된 <K-NUMBER>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된 ‘미오카’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하지만 입양에 대한 부조리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외입양문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문제작이다. 조세영 감독은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회원들의 소중한 후원회비로 조성된 지원금인만큼 후회하시지 않을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다. DMZ Docs에서 이전 작품이 수상 및 지원을 받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큰 힘을 주셔서 내년 상영을 목표로 열심히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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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149816607]DMZ Docs와 뉴스타파함께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뉴스타파펀드’는 국내 우수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뉴스타파펀드는 뉴스타파함께재단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편의 한국 다큐멘터리를 선정, 제작비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완성 후 뉴스타파 ‘목격자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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